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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

설 명 자 료

보도 일시
2022. 2. 15.(화)

배포 일시 2022. 2. 15.(화)
배포 시

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 장 최정미 (044-201-1581)

농촌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신우창 (044-201-1590)

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규제 샌드박스는 

이해관계자·정부·전문가 합의를 통해 연접한 

가구에 한해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.

 < 보도내용 >

  조선일보 2월 15일(화), A06면 기사 “과기부가 허용한 농촌 빈집 민박...

농림부는 전주민 동의 받아오면 허가”에서 아래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.

  농어촌 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하는 공유숙박 앱 ‘다자요’는 과학기술정보

통신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지만,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“반경 내 

모든 거주자에게 민박집 운영 ‘허락’을 맡아야 함

<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>

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규제 샌드박스는 농식품부 단독이 아닌 신규사업자 

및 기존 숙박업계,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, 전문가, 정부 등이 참여한 한걸음

모델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연접 가구 동의 등 부과조건을 포함한 실증특례 

실시를 합의(‘20.8.27)한 바 있습니다.

  실증특례 부과조건으로 반경 내 모든 거주자의 허락이 아닌, 사업대상 

빈집에 연접한 가구에 한해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. 마을 내 운영자가 

거주하지 않는 숙박시설 운영으로 치안, 소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

상생조정기구 논의 시 제기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, 전문가 

등과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사항입니다.

  아울러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(다자요*)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실증특례가 

개시되어 사업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.

   *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간 임차(10년)하여 재생한 후, 본인 거주 없이 중개 
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


